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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년전통,
원조 백합요리의 품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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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정온천 휴스파 옆에 위치한 본가는 고창의 명물 백합 요리 

전문 식당이다. “백합만 다오~”를 외치는 미식가들에게 

그야말로 안성맞춤인 곳.

본가의 백합 요리 역사는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. 고창 

웰파크 시티 단지로 이전하기 전 동호리 바닷가 앞 백합집으로 

유명했던 호수가든이 그 전신이다.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다 

11년 전 가업을 잇기 위해 요식업에 뛰어든 아들이 부모님의 

대를 이어 고창의 백합 요리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. 고향에 

내려오자마자 만난 아내도 호수가든에 손님으로 왔다가 

운명처럼 결혼했다고 하니, 그 인연이 참으로 깊다.

“아버지는 엔지니어 출신인데, 남다른 사업 감각을 지니고 계신 

분이에요. 고창에서 백합을 이용해 처음으로 요리를 시작한 

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. 또 여러 가지 반찬을 내놓는 대신 

핵심 반찬 서너 가지로 특색 있고 푸짐하게 차려내는 상차림을 

시도하셨죠. 어머니는 주변에서 식당 하라고 많이 부추겼을 

정도로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. 지금도 주방을 꽉 잡고 

계세요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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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하루종일 조개를 파면서 놀았을 정도로 

조개 사랑이 남다른 사장. 이쯤 되면 조개가 물릴 법도 한데 한 

번도 싫증 난 적이 없다고 하니, 과연 본가의 백합 요리 맛을 

좌우하는 신선한 재료가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

대목이다. 

찰진 백합살에 매콤달콤 양념으로 살짝 버무린 백합초무침, 

묵은 체증까지 내려가는 시원한 백합탕, 백합살이 듬뿍 들어간 

죽까지... 그야말로 원조의 품격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맛이다. 

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바지락 요리도 인기 만점. 

바닷가 마을에서 아주 

어렸을 때부터 조개를 캐며 

놀았어요. 그런데 한 번도 

물린 적이 없어요. 이쯤 

되면 백합은 제 삶 자체라 

해도 좋지 않을까요?




